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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

“아들 시신이라도 찾으러 왔어요….”

　31일 오전(현지시간) 네팔 바랏푸르 

치트완 임시 안치소에서 만난 사기아르

(33)는 눈시울을 붉혔다. 수도 카트만두

에서 차로 5시간 정도 달려야 닿을 수 있

는 이곳은 대홍수가 시작된 북부 바그

마티주 라수와에서 약 180㎞ 떨어진 곳

이다. 라수와의 트리슐리강이 이 지역 

나라야니강으로 이어져 있어 참사를 당

한 이들의 시신이 대규모로 발견됐다. 

하지만 시신들을 보관하거나 처리할 공

간이 없어 네팔 당국은 바랏푸르 엑스

포센터에 임시 안치 공간을 마련했다. 

현장에서는 혹시 모를 전염병 감염 등

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지급했고, 센터 

앞에는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모

인 사람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.

　사기아르의 아들(13)은 집안 살림을 

돕겠다며 삼촌을 따라 라수와로 갔다

가 실종됐다고 한다. 사기아르는 5일 동

안 치트완에서 아들을 찾아다니다 전날 

아들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

을 받고 유전자(DNA) 검사 결과를 기

다리고 있다. 그는 “이번 홍수로 아들을 

포함해 가족 5명을 잃었다” 고 울먹였다. 

또 다른 실종자 가족 아닐(30)은 “트레

킹을 갔다가 실종된 둘째 형님과 조카

를 찾으러 왔다. 카트만두에 있는 병원

은 전부 다 확인하고 왔다”고 했다.

　시신들은 이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바

랏푸르 병원에서 소독 등 처리 작업을 

거친다. 병원 주변 천막 아래 임시 공간

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쌓여 있

는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다. 형체를 알

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도 있

었다.  치트완·카트만두(네팔)=변민철 기자

 윤지원·노유림 기자

 “203구 묻었는데  60구 더”

 시신 찾으려 병원 뺑뺑이도 

시신 둘곳 없어 천막 아래 수습

종교이유 시신 매장 안하지만

전염병 확산 우려에 집단매장 

>>>> 8면 네팔 대홍수로 계속

용혜인(사진)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커지

며 야당뿐 아니라 여권 일각과 진보 정당에서조차 ‘임명 반대’ 목소리

가 나왔다. 특히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시사

하고,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란 사실이 알려지며 “가족소득당

이냐”(안철수 국민의힘 의원)는 비판까지 불거졌다.>>>> 관계기사 4면

의원직 못 놓는 용혜인  국힘 “가족소득당이냐”

변민철 기자

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

비극 속 기적, 60시간 만에 구조된 6살

지난달 30일(현지시간) 네팔 라수와에서 6세 

여아 마니샤 마가르가 구조되고 있다. 마가르는 

건물 잔해와 진흙더미 아래에서 약 60시간을 

버틴 것으로 알려졌다. [네팔 무장경찰 X 캡처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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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

난 4월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가가 20

억원이 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5

월 계약을 마쳤다. 자금조달계획서에 

주식·채권 매각대금 약 10억원을 적어

냈다는 김씨는 “주식이 이렇게 대박 

날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집까지 마련

했다”고 말했다.

　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

시장으로 돌리겠다며 나섰지만 시장 

흐름은 정반대다. 주식·채권을 팔아 

집을 사는 데 쓴 돈이 올해 들어 7월까

지 8조원을 넘어섰다. 지난해 연간 규

모를 이미 뛰어넘었다. 서울과 고가 주

택 매입에 특히 집중됐다.

　31일 국토교통부가 김종양 국민의

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

자료를 분석한 결과다. 올해 1~7월 주

택 구입에 활용된 주식·채권 매각대

금은 8조334억원이다. 2022년 1조원

대에서 2024년 3조원대로 늘어난 데 

이어 지난해 5조8205억원을 기록했

다.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이미 지

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. 전체 

주택 매입자금에서 주식·채권 매각대

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.1%에

서 올해 6.2%로 높아졌다. 규제지역 

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

서 제출 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 주택

만 따로 봐도 지난해 연간 5조7022억

원에서 올해 1~7월 7조6202억원으로 

늘었다.

　‘주식으로 돈을 벌면 집을 산다’는 

말은 통계로도 증명됐다. 주택 구입에 

쓰인 주식·채권 매각대금은 올해 1~3

월 월 7000억~8000억원대였지만 4월 

1조4946억원, 5월 1조9563억원으로 

급증했다. 5월에는 전체 주택 매입자

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%까지 높

아졌다. 4~5월 증시까지 가파르게 올

랐던 때다. 6~7월에는 증가세가 다소 

꺾였지만 여전히 월 1조원대 초반을 

이어갔다. 박현주 기자

>>>> 3면 부동산으로 계속

정부가 주식 외쳐도

국민은 집 바라본다 
주식·채권 팔아 집 사는데 8조 사용 

1~7월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 

지난해 5조8000억 이미 넘어서

8조 중 92% 서울·경기로 들어가

증시 급등할 때 매각대금도 급증 

강남3구

2조2513억
전국의 28.0%
서울의 43.5%

기타

경기

2조2135억
(27.5)

서울

5조1728억
(64.4)

조
단위: 원, ( ) 안은 비중 % ※2026년 1~7월 자금조달계획

서상 주식·채권 매각대금 기준  자료: 국토교통부


